
2009.8.28.금 천국성령운동때 받은 예수님 말씀<이진아 강도사>

<나 예수의 사랑이다>

나 예수의 사랑이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은 일대일이야. 모두다 사랑해. 성령집회 참석한 모두가 사랑으

로 뜨겁게 불타올랐으면 한다. 너희의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해줘. 사랑이 온 세상, 온 지구를 덮으면 그 사

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야. 절대 그런 것이야. 뜨겁게 나를 매순간 순간 순간 틈없이 사랑으로 불러다오. 

뜨겁게 뜨겁게 뜨겁게 뜨거울 때 모든 것이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사랑으로 뜨거울 때 모든 것이 불타오를 것이야. 다

른 것들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 중에 사랑 사랑 원해. 사랑. 뜨거운 불같은 사랑. 활활 타오르는 불같은 사랑. 온전하게 

사랑하자. 내 심정은 항상 신부들을 향하고 너를 향하지만 그 심정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냥 지나가지마. 나 예

수의 사랑 여기 있쟎아. 나는 사랑 가득한 데 나는 섭리 신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추억하는 데 왜 사랑하지 않

느냐? 사랑하자. 사랑하자. 절대 사랑하자. 뜨겁게. 그래서 모두가 변화될 수 있게 그 사랑 알리자. 제발. 제발이야. 너의 

심정이 뜨겁지 않았느냐? (저는 하루종일 몸이 뜨거워서 부채질을 하며 에어콘의 앞에 있다가 얼음물도 먹어 봤습니다. 

그러나 뜨거움은 식혀지지 않았고 심장이 터질듯이 계속 콩닥콩닥 쉼없이 뛰었습니다.) 

나 예수의 심정이다. 마음이 두근, 콩닥콩닥 하지 않느냐? 내가 왔기때문이다. 사랑하자. 제발이다. 모두를 깨워줘. 지금

같이는 안돼. 될 듯해도 놓치는 것은 순간이야. 놓치고 나면 후회만 남는 거야. 후회없이 뜨겁게 열렬히 나 예수 부르

며, 하늘 아버지 부르며, 성령 어머니 부르며 뜨겁게 동일하게 사랑하자. 내가 지금 순간 온 것처럼, 순간 오는 법이야. 

빨리 깨워야지. 나 예수를 부르면서 나가면 돼. 나 예수를 부르며 하면 할 수 있쟎아.(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넌 담대하

쟎아. 담대한 기질 사용해야지. 너도 작은 것까지 용서구해야 돼. 작은 것이 있으면 그 작은 틈으로 사탄이 조정하니까 

흠도 없게 회개하고. 나 예수는 네 앞에 항상 있으니 앞만 보고 가. 뒤도 앞도 옆도 쳐다보지마. 왜 그리도 내 마음, 내 

심정 애타게 하느냐. 나 예수만 부르면 내가 갈 것인데. 진정으로 부르면 갈 것인데. 사랑으로 부르면 갈 것인데. 왜 이

렇게 날 부르지 않느냐? 가까이 하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 사랑하니까. 사랑.사랑.사랑. 사랑이 최고야. 최우선이야. 

절대적이어야 돼. 모르면 안돼. 알려줘야 돼. 섭리세계의 섭리역사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기에 변함이 없어. 하늘 아버

지의 말씀은 변동이 없어. 앞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하니 나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것들 다 비워야 그러했을 때 채워줄 

것이야. 나 예수는 절대 변함이 없으니 꼭 영원한 사랑 변치않는 사랑 끝까지 하자. 지쳐도 사랑만은 하자. 사랑만은 변

치말자. 절대 회개 꾸준히 하고 사랑 원하니 뜨겁게 뜨겁게 나 예수를 사랑으로 불러라.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나 예수

가 사랑하니 네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 뜨겁게 기도하여라. 다 내어드려 기도하여 목숨걸어 기도해야 돼. 

목숨걸고 해야될 것이야.(그러고나서 저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되냐고 여쭤보았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면서) 

나 예수가 행할 것이다. 이제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여라. 나 예수 믿고 하면 된다. 무조건으로만 하지 말고 의논하

며 하자. 뜻가운데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 나와 같이 하자. 변함없이 해야돼. 변하면 역사 깨진다. 변하면 나와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다. 변함없이 꾸준히 하여라. 꾸준히 하자. 함께 할 것이다.

2009.8.28. 새벽 산기도 중에 받은 예수님의 말씀<이진아 강도사>

저는 선생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며 꼭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진정으로 미리미리 기도하지 못했던 저의 마음이 아프고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발에 불이 떨어

지니 급하여서 이것저것 밀려 기도하지만 꼭 저희들의 기도가 상달되어 선생님의 모든 것이 다 좋아질꺼라고 기도를 하

게 되었습니다. 그런중에 예수님이 오셨고 저는 받아 적게 되었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라>

매일같이 나 예수를 불러라. 매순간 불러야 된다. 끝도 없이 불러야 된다. 나 예수의 말대로 말씀중심에 서있어야 된다. 

끝도 없이 부르지 않고 틈이 생기고 끝이 나면 사탄들이 흔들어 놓고 정신없이 만들고 아프게 만들며 모든 것에 열정이 

없어 냉랭해지며 세상의 모든 유혹에 끝없이 끌고 내려간다. 이것은 문제도 아니지. 사탄이 끌고 가면 영영 이별이야. 

사랑하는 데... 사랑하는 데... 내가 떠나면 어쩌냐. 어쩌냐. 어쩌냐. 마음떠나고 몸떠나고 나떠나면 내가 다시 오는 그 

날은 너희가 기다려야 되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식어 떠나면 절대 안돼. 나 예수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 가운데 왔었는

지도 모르고 첫사랑을 했었는지도 모른다. 사랑도 잃어버리게 돼. 냉랭하고 참혹한 일을 당하기 전에 기도하고 사랑에 

굳건해져라. 마음이 아프다. 심정이 애달프다. 내 심정받아 뜨겁게 뜨겁게 매일 사랑으로 부르며 확실하고 흔들림 없이 

나를 증거해 다오. 담대히 증거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전하여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나의 뜨

거운 사랑을 알려라. 함께 하자. 사랑한다.



2009.8.29.새벽 기도 중에 받은 예수님 말씀<이진아 강도사>

<영원을 약속하는 주님의 사랑>

사랑 간구하니 너에게 말한다. 사랑 한번 하면 영원히 약속하는 것이야. 그것이 사랑이지. 나 예수의 사랑은 깊고도 오

묘하며 매일매일 순간 받는 사랑의 느낌이 다르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진정이야. 진정 나 예수가 사랑하니 

영원 간직해야 돼. 내가 간구했으니 절대 사랑 잃어버리면 안돼. 소중한 것이야. 영원한 것이며 변질되면 안돼. 절대 사

랑 나하고, 오직 나 예수하고만 하자. 신랑삼고 영원한 사랑을 하자. 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해주며 심정 알아주는 

깊은 사랑 하자. 나는 따뜻한 신랑되는 예수야. 사랑으로 넘쳐났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선생, 계순이의 사랑처럼 뜨겁고 

열렬하며 온전하고 완벽했으면 좋겠고 적극적이며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랑하고 싶은 나의 심정 너도 나와같이 그러했으면 한다. 부족함 없이 이제 너에 사랑 나 예수에게 달려와. 나는 끊임

없이 사랑하며 너를 끌어 안을 것이다.

사랑한다 예수가


